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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씀



김 지 길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상임공동의장)

오늘은 나라 경제 살리기 시민연대 주관으로 IMF 체제에 들어 선지 1년이 지

난 현시점을 되돌아보고 아직도 산적해 있는 수많은 개혁과제들을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일을 위해 준비하신 여러분

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나라 경제가 IMF 時代에 外國에 진 빚이 1,500억불이고 매해 利子

만 100억불을 지불해야만 될 형편입니다.

國家經濟가 이지경이 된 것은 自己資本이 全體資本의 1/5 밖에 안돼는 재벌들

이 外國의 돈을 마구 빌려다가 무제한 투자와 문어발식 설비확장으로 총체적 부

실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銀行과 綜金社들도 외국 자본을 싼 利子로 빌려다가 부

실企業들에게 마구 돈놀이를 하는 이러한 변제할 能力이 상실된 은행거래가 급

증한 것은 政治指導者들과 企業들간의 政經癒着으로 官治金融화된 결과로 個人

과 企業의 파산이 봇물 터지 듯해서 失業者가 15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世界化니 歷史 바로 세우기니 하면서 人氣에 연연했고 과시성 사업을 벌였고

깜짝쇼를 벌이며 指導能力이 不足한데다가 그릇된 오만이 결정적으로 이 나라의

경제를 파산지경으로 몰고 간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50년만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大企業들이 구조

조정을 하고 社主들의 개인 자본까지 내 놓으라고 하면서 經濟살리기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권들은 집단 이기주의적이며 반지성적인 요소가 기득권을 놓치지 않

으려고 애쓰며 항상 부도덕한 정치형태가 정경유착을 합리화 해왔습니다.



권위주의에 젖어서 정치적 민주화는 말만 무성했지 된 것은 없고 올바른 精神

을 말하면서도 물질을 탐했고 정의를 말하면서도 法을 행치 않았습니다. 또한

과소비와 사치에도 한 몫하여 고급의 외제품 선호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社會는 한마디로 그동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있었습니다.

한국 社會의 경제적 위기는 그 根本이 道德性의 위기이며 IMF한파의 根源도

道德性의 不在였다고 보는 것이 合理的일 것입니다.

國民의 政府가 들어서면서도 公職者들의 무사안일주의로 많은 사고를 내고 있

습니다. 돈이 생기고 성공과 출세를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

고 있으며 한탕주의가 不法, 탈법, 편법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 외롭고 고독한 사람, 슬픈 사람을 외면하고 혼자만 잘먹고 잘살겠

다고 설쳐대는 利己主義者들의 社會像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의 무능과 대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에서 일차책임을 묻는다해서 IMF

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인들은 예전의 근면성과 기업가 정신을 되찾

아야 하고 국민들은 물가가 오르고 대량실업자 발생의 國難을 이기기 위해서 빚

을 다 갚을 때까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제2建國建設精神이 成功할 것이라 믿

습니다.

나는 지속적인 개혁을 大統領에게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國民의 政府는 改革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政治的으로 흥정을 하거나 흐지부지

하면 이 정부도 成功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KDI 경제정보센터와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열리게 된 이번 경제살리

기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고 참석한 모든 이들의 공감을 얻어서 우리 국

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가름합

니다.





이 진 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신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김지길 상임공동의장님,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님, 이남주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님, 시민단

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개발연구원장 이 진 순 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한해로 기억

될 것입니다. 6.25 전쟁이후 최대의 난국이라 일컫는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 전

반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배

회하고 있으며 유망한 젊은이들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제도와 규범들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격변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